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봄! 하면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패션 아이템 데님. 데임은 

올봄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. 

올봄에 유행하는 청바지 룩을‘ALLETS’(allets.com)가 

소개했다.

▣ 점프수트는 X라인 강조

레트로 무드를 장착한 데님 점프수트가 돌아왔다. 캐주

얼하고 편안하면서도, 데님이 지닌 영한 분위기도 살릴 

수 있는 것이 매력. 단 허리가 통자로 보이거나 작업복처

럼 보일 위험이 있으니 조치가 필요하다. 벨트나 스트랩 

혹은 얇은 스카프 등을 활용해 X라인을 살려주는 것이 

솔루션. 평소 밋밋한 허리 라인이 콤플렉스였다면 와이드 

벨트를 활용해 착시 효과를 주는 것도 굿. 여기에 패턴이

나 컬러가 강렬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더하면 완벽하다.

▣ 와이드 팬츠에는 드레시한 톱

레그 라인을 커버해주는 동시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

과를 더하는 와이드 팬츠. 뉴 시즌에는 더욱 과감해진 오

버 실루엣 와이드 팬츠가 유행할 예정이다. 데님 소재 톱

을 더해 레트로 무드를 즐겨도 좋지만, 스타일리시하면서

도 웨어러블하게 연출하고자 싶다면 여성스러운 무드의 

상의를 추천한다. 레이스 톱, 러플 디테일이 더해진 블라

우스 등을 입고 스니커즈로 마무리하거나, 심플한 이너에 

플로럴 패턴이 더해진 로브나 롱 셔츠를 오픈해 아우터처

럼 걸치는 것도 좋은 방법.

▣ 되돌아온 유틸리티 트렌드 

건빵 바지, 카고 팬츠라고도 불리는 유틸리티 팬츠가 데

님의 시크함과 경쾌함을 입고 돌아왔다. 아이템 하나만

으로도 단조로운 룩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지만, 여기

저기 포켓과 디테일이 더해져 있는 디자인의 특성상 자칫 

하체가 부해보이거나 다소 험블해 보이는 것이 문제. 과

감하게 무릎선 정도에서 크롭하거나 발목이 살짝 보이도

록 롤업하면 더욱 날씬하게 입을 수 있다. 팬츠 자체에 디

테일이 많기 때문에 톱은 최대한 간결하고 심플하게! 모

노톤 톱이나 테일러드 재킷을 추천한다.

▣ 데님 아우터는 원피스 처럼 입기

옷장에 잠자고 있던 데님아우터가 있다면 올봄에는 과

감하게 원피스처럼 입어보자. 허벅지 중간정도로 내려오

는 재킷이라면 허리 라인을 강조해 미니 드레스처럼 입는

것이 포인트. 이너를 생략하면 깔끔하지만, 후디, 스웨트 

셔츠로 캐주얼한 무드를 더하거나 레이스, 러플 톱을 입

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가미해도 좋겠다. 불투명 스타

킹, 니 하이 삭스, 부츠 등으로 다리의 노출 범위를 줄이

면 일상에서도 부담없이 웨어러블하게 소화할 수 있다.

데님은 진행중! 올봄에 유행하는 청바지 룩


